
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

Mycobiology 편집위원장 

과편협 교육분과 부위원장 

 반용선 

  Open Research and Contributor ID 

 

  개인연구자를 다른 연구자와 구별하는 영구적인 
디지털 식별자 

 

  논문 투고나 연구비를 신청할 때 연구자와 연구 
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하여 연구업적을 쉽게 알 수 
있게 함. 

 

 

 



  ORCID는 2012년 10월 16일 서비스 시작 

 

 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나 이미 
2013년 9월 3일 자로 25만 명이 등록하였고, 
2013년 말에는 50만 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 

 

  출판사, 정부기관, 대학, 정보관련회사, CrossRef 
등이 참여하는 비영리 조직 

 

 

 



  등록시스템은 개별 연구자에게 무료 

 

  ORCID를 받아서 연구 활동을 관리할 수 있고 다른 
연구자의 업적을 검색할 수 있음. 

 

 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는데 기관의 기록과 ORCID  
식별자와 연결하고 ORCID 자료를 갱신하고 
ORCID에서 최신 정보를 받으며 구성원이나 
학생을 ORCID에 등록할 수 있음 

 

 

  ORCID 가 취급하는 정보는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
이름, 이메일, 기관명과 연구 활동임. 

 

  참여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상무부가 
정한 Safe Harbor Principles (사용자에게 목적, 
제3자 공개, 연락처를 알려야 하며, 제3자 
사용이나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에 대는 opt-out 
선택권을 주고, 민감한 사안은 opt-in 선택권 준다.  

 

  제3자 역시 같은 고지와 선택을 따름) 을 따른다 

 

 



  저자나 기여자가 공신력 있는 과정을 통하여 
등록하여 학문 사회에서 영구적이고 명확하게 
업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. 

 

  학문 분야, 지리, 국가, 기관, 경계를 모두 초월함. 

 

  연구와 학문 사회에 관심가진 모든 기관이 참가할 
수 있음.  

 

  서비스에 접근은 투명하고 차별이 없음. 

 

 

  연구자는 식별자와 연구 업적을 생성, 수정, 유지할 
수 있으며 이런 작업은 무료로 가능하다. 

 

  연구자는 연구 업적 자료에서 정보를 선택하여 공개 
범위를 정할 수 있다. 

 

  연구자가 허락한 모든 자료는 표준 형태로 무료로 
내려 받을 수 있다.  

 

 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은 Open Source Software license
에 따라 배포한다.  

 



  식별자와 업적 자료는 모두 무료로 API 통하여 구할 
수 있다. 기관은 이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기부할 수 
있다.  

 

  집행부에는 대개 비영리단체가 있으며, 모든 회의나 
회계는 공중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.  

 

 

 

https://orcid.org/signin 에 방문하여 ID가 있으면 사인하고 들어가고, 없으면  

신규로 회원등록을 한다 

https://orcid.org/signin
https://orcid.org/signin


개인정보업데이트 



연구업적 업데이트 









  CrossMark는 CrossRef에서 운영하며 2012년 4월 27일 
첫 서비스를 시작 

 

  이 서비스는 온라인상의 내용을 수정하고, 오류를 
고치고, 철회하기도 하는 등 출판물들의 운명도 
다양하므로 그 최종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
필요하다는 인식이 사업 출범의 배경 

 

  가치 있는 출판 정보의 정보: 예를 들면, 출판 역사, 
부록(supplement)의 위치, 원문 접근 정책(access 
policy),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보, 전문가심사 정보 

 



  운영 경비는 CrossMark를 등록할 때마다 받는 미화 
0.2 달러로 충당. 이 비용은 DOI를 기탁할 때 내는 
1달러와는 별개로 지불 

 

  CrossMark는 CrossRef DOI를 기탁한 모든 내용물에 
붙일 수 있음 

 

 









  Funder identification service 서비스로 CrossRef에 
기탁한 출판물에서 연구비 정보를 표준을 만들어 
제공.  

 

  2013년 5월 정식으로 출범하여 서비스를 시작  

 

 

  표준화된 연구비지원에 대한 이름이나 메타자료가 
없어서 텍스트 마이닝이나 분석이 어렵다. 

 

  연구비 지원 기관도 지원한 결과물을 쉽게 찾기가 
어렵다 

 미국 NIH 에서는 Medline 에 반드시 그 연구가 미국 정부 
연구비 지원 받은 것인지 여부를 기록하게 하였고 연구비 
번호를 기록한다. 그럼으로써 정부 연구비 지원한 논문을 쉽게 
추적할 수 있고 또한 국민에게도 쉽게 연구비가 이렇게 
효율적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.  

 

 

 



  발행인도 출판하는 연구를 지원한 주요 기관을 쉽게 
추적하기 어렵다. 

 

  연구자 소속 연구 기관에서도 구성원의 학문 업적에 
대한 주요 지원기관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.  

 

 



FundRef Registry에서 4000 종 표준화한 연구비지원기
관 이름을 제공한다  

투고관리시스템 제작사에서 논문 투고 과정
에 FundRef Registry를 포함시킨다. 발행인이 
저자에게 적절한 연구비 지원기관을 선택하
고 연구비번호를 투고할 때 제공하도록 한다. 



연구비지원기관 정보가 발행시스템에 
전달된다 

발행인이 CrossRef 에 연구비지원기
관 정보를 FudnRef XML로 제공한다 



연구비지원기관 등은 CrossRef를 검
색하여 지원한 결과로 나온 논문의 
DOI와 메타자료를 받는다.  

발행인은 CrossMark 자료 내에 
FundRef 자료를 넣을 수 있다. 



① 연구비지원기관: 연구비 지원 결과를 쉽게 추적할 수 
있다.  
 

② 저자: 투고 시스템에서 쉽게 입력 가능하다. 
 

③ 연구기관: 구성원의 연구 성과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. 
 

④ 발행인: 연구비 제공 기관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.  
 

⑤ 독자와 대중: 국민에게 연구비 사용 결과물을 더 투명
하게 제공한다.  

① FundRef 등록 담당자(fundref.registry@crossref.org) 에게 메일을 
보내어 정보를 제공하면 심사 후 등록된다.  
 

② 제공할 정보는 연구비지원기관 이름(영문명)이고 URL 주소이
며 기관 설명이다. 왜냐하면 제대로 된 연구비 지원기관인지 
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  
 

③ 주요 정부산하 연구비 지원 기관은 물론, 모든 대학이 교내 연
구비를 지원하므로 등록이 필요하다. 또한 상업회사에서도 연
구비를 지원하므로 등록이 필요하다. 우리나라는 연구비 규모
가 정부 지원액보다 상업회사가 2 배가 넘는다. 정부 산하 기관
은 국가 차원에서 일괄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
또한 대교협 같은 기관은 대학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
모든 대학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.  





① FundRef 에 사인한다. 
② 투고관리시스템 제작사에 FundRef 등록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

청한다. 
③ XML 제작 회사에 FundRef 메타자료를 CrossRef Schema 에 맞추

어 기탁하도록 요청한다.  
④ 투고자에게 연구비 정보를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투고 규정에 

삽입한다. 
⑤ FundRef 자료를 CrossRef에 제공한다.  
⑥ FundRef 자료를 CrossMark 자료에 넣는다(선택사항) 
⑦ CrossRef를 검색하여 연구비 정보를 찾는다. 
⑧ 참여하는 데 아무런 별도 경비 없고 단지 CrossMark에 참여하면 

경비가 든다(2011년 이후는 건당 0.2 미국달러, 2010년도까지 
과거 분은 0.02 미국달러).  



① 투고할 때 FundRef 정보를 완성한다. 
 

② CrossMark Record tab에서 FundRef 정보를 본다 
 

③ FundRef Search에서 연구비 정보를 확인한다. 


